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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도 소득 수준에 따라 6명 가운데 1명꼴로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 교육부는 저소득 로스쿨 학생을 위해 2019년 국고 지원 장학금 예산을 44억5천만원가량 

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로스쿨은 학생 소득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으로 분류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3구간의 학생이 국고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이달 2월 22일 기준으로 학생 약 1천40명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 로스쿨 정원 6

천명의 약 17%로, 로스쿨 재학생 6명 중 1명이 등록금 부담을 더는 셈이다. 지난해에도 1천19명

이 등록금 전액을 국고로 지원받았다. 예산은 47억원 들었다. 소득 4∼6구간인 학생들도 각 로스

쿨 자체 재원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등록금의 70∼90%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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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중 70% 이상은 소득 수준

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소득 6구간의 기준이 중위소득 100∼120%에서 100∼130%로 확대돼 장학금을 받

을 학생이 예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구간, 2구간, 3구간: 등록금 전액 및 교재비, 생활비 

등 생활장학금 지원적극 권장

2순위 소득 4구간 등록금 90% 이상

3순위 소득 5구간 등록금 80% 이상

4순위 소득 6구간 등록금 70% 이상

5순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원칙에 맞도록 장학금 지급기준과 지금금액

을 대학이 규정으로 마련하여 시행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부모의 지원이 충분한 학생이 결혼을 하면서 가구가 분리됨에 따라 소득 구간이 떨어

지면서 장학금을 받는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했다.

한 로스쿨에 다니다가 '반수'를 해서 다른 로스쿨로 옮긴 학생이 과도하게 장학금을 가져가지 

않도록, 장학금 총 수혜 횟수도 6학기로 제한하도록 했다.

추가합격 등으로 소득 구간 산정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소득 증빙서류를 

확인해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구제 절차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로스쿨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실태점검'을 펼친 결과를 이

날 공개했다.

교육부는 2017년부터 매년 8∼9개 학교씩, 3년 주기로 모든 로스쿨의 입학전형을 실태점검하

고 있다.

지난해는 강원대·서울시립대 등 국공립 3개 학교와 건국대·성균관대·연세대 등 사립 5개 학

교가 대상이었다.

8개 학교 모두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 신상을 기재하지 못하게 하고, 면접 과정에서 부모·

친인척의 신상을 묻지 않도록 하는 등 블라인드 면접 절차가 지켜진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서류평가 때 출신 학교명 등 개인식별정보 음영 처리를 소홀히 하는 등 일부 미흡한 

관리 사례를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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